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목포해수청, 찾아가는 등대학교 운영
- 「대한민국 등대주간」 중 진도 관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항로표지를 

알리는 다양한 체험 활동 펼쳐 -

목포지방해양수산청(청장 김태환)은 제7회 “세계항로표지의날(7월1일)”을
맞이하여 학생들에게 항로표지의 역할과 중요성을 알기 쉽게 전달하는 시간을
마련하고자 2025년 7월 3일(목)에 ‘찾아가는 등대학교’를 실시한다고 밝혔다.

등대주간(7월1일~7월7일) 행사는 바다의 신호등이라 불리는 항로표지를
국민들에게 쉽게 알리기 위해 2024년부터 진행하여 2회째를 맞이하였으며,
진도항행정보시설사무소(이하 진도소)에서는 2024년 진도관내 중학교를
대상으로 하조도등대와 국민안전체험관에서 체험형 학습 프로그램을 추진한
바 있다.

이번 ‘찾아가는 등대학교’는 진도 관내 2개 (지산·석교)초등학교 학생 3·4학년을
대상으로, 평소 접하기 어려운 항로표지를 주제로 초등학생의 눈높이에 맞는
항로표지 관련 영상 교육 및 등대O/X퀴즈, 등대그리기, 등대골든벨 등 다양한
프로그램들로 구성해 학생들이 재미있고 쉽게 항로표지의 중요성을 느낄 수 있
도록 기획했다.

특히 이번 행사에는 아이들이 등대학교가 끝난 이후에도 오래도록 항로
표지를 기억할 수 있도록 등대관련 피규어 키링, 뱃지, 에코백 등을 기념품도
배포할 예정이다.

진도소 관계자는 “앞으로도 항로표지 쉽게 알릴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
추진 예정이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”라고 말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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